어제를 사는 사람

살아오면서 어찌나 많은 안녕을 했던가
무심한 바람 앞에 소중한 것들은 사라져야만 하는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던 것들은 이리도 쉽게 떠나가는가
빠르게 도망가는 세상을 쫓으려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나

아프고 어려운 사랑이 나는 그리워요
쉽게 오가는 오늘의 것들은 나를 채우지 못해서
미련한 나는 어제에 남을래요

네가 사랑한 꿈꾸는 가슴과 빛나던 나의 까만 눈동자
잊혀질까 겁이 나 지나간 것들을 보내지 못하나 봐

아프고 힘겨운 꿈들이 나는 그리워요
쉽게 오가는 오늘의 것들은 나를 채우지 못해서
미련한 나는 어제에 남을래요

어느덧 훌쩍 커버린 우리는 모든 게 쉬워진 세상에 살아가나 봐
소중했던 꿈과 젊음의 불씨는 불어오는 바람에 꺼지겠지만 잊혀져 가겠지만

그럼에도 내게 영원에 가까운 것이 있다면
그대를 향한 나의 그리움이요,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내게 아픔일지라도
나를 숨 쉬게 할 오늘의 작은 희망이다
